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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명 (부제: 綠名을 錄名하다)
대
상

움트는 초록빛이 이다지도 생소한 것은 차가웠던 지난겨울이 길었기 때문일까?

긴 겨울을 이겨낸 작은 생명은 마침내 초록빛 저의 이름을 세상에 적어 내린다.

나는 그 초록빛 이름을 보며 알게 된다. 

기나긴 시간을 견디면 나의 잿빛 이름도 언젠가 낯선 초록빛을 틔울 것이라는 걸.

누군가의 마음에 푸르게 적혀질 그 이름은, 추위를 살아낸 나일 것이라는 걸.



이번생 주인공은 나야나
최
우
수
상

나는 주인공이다.

이 세상 단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지금

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우뚝 선 저 꽃몽우리처럼

나아가 활짝 필 날만 남았다.



아름다운 이별
최
우
수
상

“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”

“그동안 고마웠고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”

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아름답게 헤어졌다고 말하겠지만

우린 알잖아

흰 꽃들 뒤 그림자가 얼마나 깊었는지



기다림의 봄
최
우
수
상

그대를 기다리면 기대가 된다.

기대를 저버려도 그대는 온다.

텅 빈 운동장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

자리 잡고 기대어 앉아 기다리면

살금살금 더디게 그대가 온다.



혼자 피는 꽃
최
우
수
상

이른 봄이 찾아와 차가움을 견디며 피어난 꽃들아

할 일이 없어 가동주졸하여 뽐내기에 바쁜것이냐

화려한 군중들의 만 송이 벚꽃은 봄의 시샘 한 번에 촛불처럼 꺼졌거늘

가녀린 한 송이의 섬섬옥수 꽃잎들이 독야청청 하는구나

백만 송이 꽃들도 홀로 피는 너와 나보다 나을 수 없으리



관계
최
우
수
상

직조방식중 능직도 수자직도 아닌 평직은

가장 기본이면서도 만들기 쉽다.

그런데도 세 직조 방식중엔 마찰엔 가장 강하다.

그래서 그런가 사람은 타인과의 마찰에 너무 약하고 상처 받는다.

하느님이 우리를 빚을 때 얼마나 어려웠길래.



올해 할 일은 끝
우
수
상

한 해 동안 품어온 아름다움

모두에게 추억으로 전해주고

땀에 젖어 홀로 있는 내 모습

나 오늘부터 다시 내 모습가꿔

내년 이맘 때 나를 보고 다시 봄이라 불러 주오



비비추의 졸업
우
수
상

비비추는 어린잎을 먹는데

거품이 날 때까지 비벼 먹는다고

비비추다

나도 어릴 때 입학해서

거품이 나도록 비벼지고

졸업한다



한 송이의 용기
우
수
상

완전한 화려함에 이르기까지

꽤나 볼품없을 긴 여정을 알기에

그게 난 두려워 여전히 앙상함에

머무는데

오늘도 꿋꿋이 한 송이를 피워냈더라

참 용기 있다, 너



벚꽃노래
우
수
상

바쁜 일상에 시간과 경쟁하는 하루를 보낸다.

하지만, 이날은 달랐다.

벚꽃이 흩날리며 노래하던 이 순간,

내 안에 꿈틀거리던 낭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.

그 순간, 나는 시인이 되었다.



분필
우
수
상

배움은 분필같은 거래

다 지워지는 것 같아 보여도

붉게, 또 노랗게 쌓이는 거래

그 별 거 아닌 가루들이 모여 내가 되는 거래

그러니, 오늘도 조금 더 지우면 되는 거래



시험기간
우
수
상

봄 내음 가득한 날 푸릇푸릇한 잔디밭에서

뛰노는 너희들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네.......

아 잠시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?

다다다다다다다 (뛰는 소리)

출석 체크 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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